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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
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의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 6차년도(2016) 중 총 1,329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우울이 두 변수간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응집
력강화프로그램 등 소수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은 심리·정서적 불안감에 놓여있고,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변화가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우울,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d whether multicultural students’ depression level mediated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 South Korea. A total of 1,329 students in the 
sixth year (2016)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s multicultural youth panel data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had a direct influence on school life 
adaptation. Second, depression partly mediated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These findings have major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interventions in regard to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the youth in multicultru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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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사회의 다문화 진입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다문화사회는 국
적, 민족이 다른 구성원으로 이뤄진 사회로 다문화사회의 
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나아가며, 우리나라 또한 여러 
민족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1]. 특히, 
국제적인 교류와 이동이 많아지면서 국제결혼 또한 늘어
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가
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논의 
될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안에 두 개 이상의 문화가 공존
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과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2].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언어발달
이 늦고[3], 학업성취가 낮으며[4], 학업 중도 탈락율이 
높다고 하였다[5].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6], 우울과 무기력 등의 부정적인 
정서[7]를 경험하는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지, 심리, 정서적인 발달에 있어
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8], 이러한 상
황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수행이나 또래
관계 형성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다수 발견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9]. 

청소년건강행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우
울감 경험수준은 조사한 결과 중학교 1학년 때는 23.3%
이었으나, 중학교 3학년 때는 29.5%로 평균인 26.9%의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의 생활환경 스트
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1,2학년 보다 3학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중·고등학생(12~18세)들은 스트레스
가 많을수록, 우울경험이 많을수록 음주, 흡연, 비행 등의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다. 최근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다양
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청소년의 과도기 시기인 중학교 
고학년 학생의 올바른 정서와 건강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수준의 평균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12년의 
1.61%이었지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016년에 1.71%
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년이 오를수록 학업
성적은 그대로이지만 경제수준, 진로선택 등의 선택의 길
에 폭이 줄어들며 부정적 정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울은 심리적 부적응과 불안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문화

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성장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정체성 혼란과 적응의 어려움으로 우울
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62]. Shih & Sanchez(2005)
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에 대해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학업성적 등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63]. 다문
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청소년보다 문화갈등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또래관계, 언어문제 등에 의해 우울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우리사회의 자국 문화에 대한 
강한 고집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배제 하는 문제 등의 
위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심리·정서적 행
동문제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63].

우리나라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우울하며,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부 국내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우
울 정도가 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으며[4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는 청소년
기의 신체적·심리적 발달 특성뿐만 아니라 이주 배경과 
같은 독특한 사회적 특성과 연결되는 차이점을 잦는다고 
알려져 있다[32].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이 완화되고 건강한 정신건강을 가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문제 중 본 연구에
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타문화를 받아들이며 흔하
게 겪을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화적응 및 
정착단계에서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을 말한다[10]. 다문화가정
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을 직접
적으로 겪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갈등 및 혼란을 경험하
게 된다[11].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있어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은 필히 거쳐야만 하는 과업으로[12], 이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11]. 문화적응 스트
레스는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 건강을 방해
하여 심리사회적 균형을 잃게 할 수도 있으며, 정체성 혼
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13], 사회적 유능감이 낮게 형성
될 가능성이 높다[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위와 같은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선행연구[15]
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문화를 적응하는데 겪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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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낮은 
학교적응력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선행연
구 [16]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심리사회적 적응, 또래지지, 교사지지, 차별감 등의 학
교생활의 부적응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 
또한, [17]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자녀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 중 지각된 적대감과 두려움, 문화충격, 차별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국외 연구[18,19]들은 이
들의 언어발달 지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그리고 문화
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낮은 이해와 학교 
내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이것은 교내 차별과 
배제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
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정도는 최종적으로 학교적
응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22].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문제 중 하나인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울은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부적응뿐만 아니
라, 비행·자살 등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23]. 이제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나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단순한 영향력을 
본 연구는 많으나, 그 과정에서 매개요인을 본 연구는 거
의 없다. 앞서 말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다시 학교생활적응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세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적 시선이 완화되고, 학교 
교내 복지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개인의 내적 요인 중 위험요인인 우울의 매개효
과를 검증함으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매개작
용을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Stress-Strain-Outcome(SSO) Model
본 연구는 [24]의 SSO 모델(Stress-Strain-Outcome)

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
레스(stress), 그로 인해 발생된 정서적 결과물인 우울
(strain),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된 최종 결과물인 학교생
활부적응(outcome)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한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이는 스트레스원을 문화적
응 스트레스, 스트레인은 긴장(우울) 그리고 결과변인으
로 학교생활적응을 설정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우울을 매개로 구성
하였다. [24]는 학업스트레스에서 학업소진, 학업포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SSO모델(스트레스(Stress)－긴장(Strain) 
－결과(Outcome) Model)을 통해 검증한 바 있다. 

SSO 모델의 출발점은 스트레스원(stressor)이다. SSO 
모델에서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모든 환경에서의 자극이
라 정의한다. 다양한 스트레스의 원인(stressor)은 직접 
어떤 최종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일
단 긴장 또는 소진상태를 초래하고, 그 상태가 최종적으
로 결과변수(outcome)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SSO 모델
의 기본 전제이다[24].

첫째, 스트레스는 본래 스트레스원(Stressor)을 의미
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여러 변수들로 구성
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타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중문화 
수용의 부담감과 언어적 혼란 및 어려움 그리고 가치관
의 혼란들이 비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로 작용될 수 있다. 한편, [25]는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대응방법 간의 상호작용 결과도 스
트레스라고 보았다. 

둘째, 긴장(Strain)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초래된 정
서·심리적 상태로서 최종결과 변수(Outcome)와 스트레
스를 매개하는 변수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무언거
가를 열정적으로 수행하였으나, 본인의 기대만큼 결과나 
보람을 얻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 및 감정상태
가 불안해질 수 있다[24]. 때문에 스트레인(Strain)은 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300

각된 스트레스 사건이나 문제가 태도와 행동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스트레인(strain)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스트레스원에 반응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비적응적인 방식이다. 스트레인에는 심리적, 신체적, 행
동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다[64]. 이중에서도 심리적 스
트레스인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감정적 또는 정서적인 반
응을 말하며, 불안, 좌절, 적대감, 우울감이 있다[64]. 이
를 통해 본 연구에 선정한 SSO모델의 스트레인(Strain)
은 심리적 스트레인으로 비적응적인 방식의 심리적·감정
적인 부분이 SSO모델의 도착점인 결과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사춘기에 접어든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 그리고 우울감 등의 감정불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불안감이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이라는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개인적 심리 요소로 우울을 반영하여 SSO 모델
을 구성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이 다문화가정 청
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셋째, 결과(Outcome)는 스트레인의 산물인 동시에 
SSO 모델의 도착점이다. 결과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으
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tress- Strain- 
Outcome의 모델에서 결과변수(Outcome Variables)
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
는 공간인 학교에서 겪는 부적응 문제를 결과
(Outcome)로 보고자 한다. 가족보다는 더 의지하고 감
정을 공유하는 청소년기의 교우관계는 다문화가정 청소
년에게도 중요한 삶의 부분이다.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지지해주는 교사와의 관계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교우
간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없다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
상이 사라진다는 절망과 혼란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24]의 SSO 모델을 다문화가정 청소
년들에 적용하여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 SSO model[24]

2.2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은 현 사회에서 마주하

는 주요 과업이다. 문화적응의 의미는 서로 다른 문화 경
향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일어날 수 있는 상호반응을 
말한다[26].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문화적응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응이다[26]. [27]은 ‘이질적인 문화 속에
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문화적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정의하며, 개인의 본래 자신의 문화와 새로운 
사회 속에서 현저한 차이를 직면하며 경험하게 되는 스
트레스로 접근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를 적응할 때 개인 또는 집단에서 경험하는 
긴장으로 이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여러 요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28]. [29]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새로운 문화 속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스트레스
와 차별의 측면에서 함께 내포하는 개념으로 살펴본 바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경험하
는 독특한 경험으로, [30]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류문화 또는 소수문화에 동화하라는 압
력이 경험되어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인
이라 하였다[31]. 발달과정 속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이
중 언어 및 문화를 익혀야 하는 문화적응의 발달과업을 
부여받게 되어 이것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다[32].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부모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학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생애적 사건
일 수 있으나[12], 긴 시간 단일민족·단일국가를 강조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이처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 또는 집단에서 낮은 수준의 정신적, 신
체적, 사회적 등 균형을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난다[23].

2.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2.3.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주류사회의 문화를 처음

으로 접하게 되는 일차적 공간으로서 또래 관계와 학습
활동 등을 경험하면서 주류 문화를 학습하는 곳이다[33]. 
학교적응이란 학교의 사회적 집단으로 속해 있는 청소년
들이 집단의 목적에 대해 능률적으로 달성하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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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 속 상호작용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이다[34]. 청소년기 성공적 학교적응을 위해 긍정적인 사
회관계 형성과 가치관의 확립을 불러와 성인기의 사회적
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학교생활 적응에 
실패할 경우 대인관계 또는 심리적응 등의 다양한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35].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36]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유연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37]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
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
게 되는 이중문화 스트레스가 사춘기의 정서적 위축 및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결합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강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38]. 이러한 문
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8%로 비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업중단율 보다 3배 
이상 높으며[5], 학년 수준이 높을수록 비 다문화가정 중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다문화가정 
중학생은 낮아진다고 하였다[23].

다문화가정 자녀는 유아기 때부터 한국말이 서툰 외국
인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성장하여 언어발달 지체로 어
려움을 겪게 되며, 이와 같은 언어발달 어려움과 문화의 
부적응이 혼합되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 중 수
업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로 이것은 학습부진으로 이어져 
학교수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과잉 행동 장
애 등의 정서장애를 겪을 수 있다[39]. 또한, 문화적응 스
트레스는 교사와 교우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이중문화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과
정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
면 친구,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학업성
적 저하, 학교규칙에 대한 반감 등 학교생활적응의 전반
적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40]. 일반적으로 청
소년들은 친구가 많고 친구와의 관계가 기능적일수록 긍
정적 영향을 받지만[4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는 위
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양면적인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42].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부담과 청소년기에 거쳐
야 하는 학습, 또래관계 형성,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의 부
담이 가중될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교적응의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37].

2.3.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은 비 다문화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43], 타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
정에서 초래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소외
감, 절망감, 정체감 혼란 등을 야기하며[44], 개인에게 삶
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45].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
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6]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47]의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부터 나타나는 요인은 우울 및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차별감, 소외감, 정체성 혼란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론 반발 심리를 형성할 수 있다[21]. 
[48]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은 수준에서 경험하는 다
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 우울이나 불안 등 내재화된 
문제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2.3.3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 개념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으며, 우울·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학교적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49]. 
[50]에서도 우울은 학교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중시
키는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일상생활기능도 저하시킨다
고 하였다. 또한, [22]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
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우울을 유발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 내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거나 학업내용에 어
려운 점을 물어볼 사람이 없는 점의 반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비 다문화가정 청
소년에 비해 뒤쳐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22].

2.3.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적
응과도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관
계를 규명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
울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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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SSO 모델[24]
에 기초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과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우울(strain)이라
는 정서적 불안 상태를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정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의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2011년을 기준으로 초
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
니 총 1,625 가구(청소년 응답자 수 1,639명)를 대상으
로 구축된 패널이다. 자료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를 층화임의추출 후 추출된 학교에서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집 
되었다[51].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 중 WAVE 6(2016), 
중3 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WAVE6(2016)를 활
용한 이유는 이 시기는 성인기 사회적 적응에 깊은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여서
[5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이르는 과정
을 추적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
측값을 제외한 1,329명의 다문화청소년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이 이들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
은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Fig. 2. Research model 

3.3 변수 측정 방법
3.3.1 독립변수 :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Hovey와 King의 The SAFE 

(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를 재수정한 한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51]. 본 척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적, 가
족적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응답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
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점
수를 활용하였다. 긍정적인 1개의 문항을 역점수 처리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
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
지 않다.’ 등의 10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38이
었다.

3.3.2 종속변수 :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중학생의 발달과정에 있어 주요 과업 

중 하나로 학교생활적응에는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보고 있다
[53].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의 학교생활적응은 총 
3개의 영역으로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변
인별 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통합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세 하위변인을 합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학교생
활적응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합 학교생활적
응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18이었다. 학습활동은 
‘나는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나는 학교수업이 
재미있다’ 등의 총 5문항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점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활동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3이었다. 교사관계는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등의 총 
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교사관계 신뢰도(Cronbach's 
α)는 .886 이었다. 교우관계는 ‘나는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등
의 총 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교우관계 신뢰도
(Cronbach's α)는 .62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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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매개변수 : 우울
우울 변수는 간이정신진단검사[54]의 우울을 측정하

는 13문항 중 [55]의 척도를 통해 총 10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
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불행
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의 10문항
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의 우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8이었다.

3.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

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와 매개변수에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의 
비해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35] 
이로 인해 중학교시기에 남학생이 더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선행연구[61]를 반영하여 성별을 ‘1=남자’, ‘0=여
자’로 재구성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56]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가 좋을수록 학교사회적응, 학교학업적응 등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여 주관적 
건강인식을 4점 리커트 척도로 ‘1=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4=매우 건강하다’로 역코딩 하여 통제변수로 분석하
였다. 또한, [57]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 국적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학교적응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느끼는 국
적에 대한 인식으로 ‘1=한국사람’, ‘2=외국인 부모님 나
라 사람’, ‘3=한국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람이기도 하다’, ‘4=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5=기타’로 더미코딩으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5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다문화 청소년 
간에 나타나는 학교 부적응 문제는 큰 차이가 보여 이를 
반영 지역규모를 ‘1=대도시’, ‘2=중소도시’, ‘3=읍/면’더
미코딩으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3.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다문
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59]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59]의 매개
효과검증은 총 3단계로서 1단계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2단계에서
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투입한 회귀분석
을, 마지막 3단계에서는 1단계 모형에 매개변수인 우울
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test 검증을 실시한 후 매
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Sobel-test에 의
한 Z값은 Z>1.96 또는 Z<-1.96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에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Table 1참고)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 654명
(49.2%), ‘여자’ 675명(50.8%)이었으며, 국적에 대한 인
식은 ‘한국사람’ 982명(73.9%),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
람’ 13명(1.0%),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 부모님 나
라 사람이기도 하다’ 325명(24.5%), ‘어느 나라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8명(0.6%), ‘기타’ 1명(0.1%)로 구성되어 있
다. 지역규모는 ‘대도시’ 346명(26.0%), ‘중소도시’ 599
명(45.1%), ‘읍/면’ 384명(28.9%)이다. 마지막으로, 주관
적 건강인식에서 ‘매우 건강하다’ 598명(45.0%), ‘건강한 
편이다’ 668명(50.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56명
(4.2%),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7명(0.5%)로 구성되어 있
어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보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은 4점 만점에 1.40으로 나타나 그렇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적응의 평균은 4점 만
점에 3.05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학
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울의 평균은 
4점 만점에 1.71로 나타나 다른 점수에 비교 약간 높게 
나타났다.

4.2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생활적

응, 우울과 통제변수인 성별, 지역규모, 주관적 건강인식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종속변수
인 학교생활적응은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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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Control 
variable

Gender
male 654 49.2

female 675 50.8

Awareness of nationality 

Korean 982 73.9

foreign parents nationality 13 1.0

Korean or foreign parents nationality 325 24.5

do not know 8 0.6

others 1 0.1

Area size

big city 346 26.0

small cities 599 45.1

 eup / myeon 384 28.9

Awareness of subjective 
health 

very healthy 598 45.0

healthy 668 50.3

 unhealthy 56 4.2

very unhealthy 7 0.5

 Research
variable 

Cultural adaptation stress M= 1.40  (SD=.317, Lower=1.00, Upper=3.70)

School life adaptation

M= 3.05  (SD=.391, Lower=1.40, Upper=4.00)
- Learning activities          M = 2.87 (SD=.513)
- peer relations              M = 3.17 (SD=.377)
- teacher relations           M = 3.10 (SD=.558)

depressed M= 1.71 (SD=.535,  Lower=1.00, Upper=4.00)

total 1,329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개변수인 우울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으며,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매개변수인 우울
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
음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2 3 4 5
1. Cultural 

adaptation 
stress

1

2. School life     
adaptation -.276** 1

3. Depression .290** -.449** 1

4. Gender .043 -.010 -.118** 1
7. Subjective
  Health
  Awareness

.173** -.239** .312** .005 1

*p ≤ .05, **p ≤ .01 , ***p ≤.00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4.3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간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이 우울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독
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게수
(VIF)는 1.034 ~ 1.208로 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잔차분석의 결과 
Durbin-Watson의 검정결과는 1.974 ~ 1.955 로 2에 
가까운 모형의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 다중정규성 분포 가정 충족 여부 확인
을 위해 PP-plot을 확인한 결과 표준화 잔차(y축)가 정
규분포에 가까이 있으며, 정규분포의 백분율과 표준화 잔
차의 백분율이 45도 기울기를 가진 직선에 가까이 위치
해 있었다.

분석결과 단계 1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모델의 
설명력(R²)은 12.5%로 나타났다(F=37.973, (p<.001)).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비표준화 계수 값이 B=-.302(p<.001) 
로 나타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
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
응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계 2의 
분석결과 우울에 대한 연구모델의 설명력(R²)은 17.2%로 
나타났다(F=55.001, p<.001).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통
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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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ame
step 1. step 2. step 3.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Control variable

Gender .007
(.020) .009 .343 -.136***

(.027) -.127 -5.040 -.031
(.019) -.040 -1.653

Area size .009
(.014) .018 .694 -.017

(.018) -.024 -.956 .005
(.013) .009 .361

Awareness 
of nationality 

.048***

(.011) .108 4.159 .014
(.015) .023 .900 .051***

(.011) .116 4.848

Awareness 
of subjective 

health 

-.130***

(.017) -.198 -7.577 .240***

(.023) .268 10.538 -.062***

(.017) -.095 -3.753

Independent 
variable

Cultural 
adaptation 

stress

-.302***

(.032) -.245 -9.369 .419***

(.043) .248 9.759 -.184***

(.031) -.386 -5.945

mediator depressed - - - - - - -.282***

(.019) -.386 -14.718

R² .125 .172 .249

Adj. R² .122 .169 .245

F 37.973*** 55.001*** 72.904***

Durbin-Watson .1974 - 1.955

dependent variable : School life adaptation *p<.05, **p<.01, ***p<.001, 

Table 4. Path coefficients

B SE

X->M 0.419 0.043

M->Y -0.282 0.019

Z= -8.146

P= 0.000

Table 3. Sobel Verification result

화 계수 값이 B=.419(p<.001)로 나타나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매개변수인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계 
3의 모델의 분석결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모델의 
설명력(R²)은 24.9%로 나타났다(F=72.904, p<.001). 단
계 3의 모델에서 우울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
과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학교생
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B=-.184, p<.001). 또한, 단계 1의 모델의 비해
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302 -> B=-.184). 단계 3 
모델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강한 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282, p<.00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 우울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한 

Sobel 검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z값이 –8.146(p<.001)
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구체적인 결과 값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력이 우울에 의해서 부분 매개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
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지기
도 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우울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기도 하고 직
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결과는 본 연구모형 Fig. 2에
서 제시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 값은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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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우
울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를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세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
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인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38,4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 청
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의 비해 학업수행 저조, 학교 내 
관계 갈등의 학교생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성인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에 비해 심리·사회적 폐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21]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이들의 
학업수행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
다. 비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일대일 멘토-멘티의 형성
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생활적응 관의 
관계에서 매개를 하고 있었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증
가시키고[48,58], 이것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24]의 SSO 모델을 부분적으
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비교 했을 때, 우울은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60], 이러한 원인 중 하나
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입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관찰하여 조기에 개입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다
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은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
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켜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도입국청
소년들의 우울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시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한 지역사회적 · 문화적 교류 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
교류 해설가, 타문화 전도사 등의 청소년 활동으로 다문
화가정 청소년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문
화가정만이 가지는 두 문화 삶의 장, 단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 정서를 
줄이는 동시에 인식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중 우울 문항을 바탕으로 다
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따라 소그룹 정서사고치
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울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 안에는 대인관계기
술향상, 사회기술 향상, 나의 강점 찾기, 삶의 의미 부여
하기, 긍정적 사고 향상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목표 설정 
활동을 함으로써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
소년들의 어려움을 찾아내 직접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언어적 어려움이 가장 크
기 때문에 사회보지 기관에서는 집단상담 보다는 개인 
상담을 통해 한국적응을 도와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우울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의 지지집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또한, ‘다문화’라는 특수한 명칭과 차별, 배제로 
정신적 위축을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지속적
인 심리 상담 및 비 다문화 청소년이 분리되지 않는 공간
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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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소수자를 포용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성인기의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
기 위해 교육적 · 문화기술적 부분을 융합한 응집력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지원, 언어교육
지원 등의 교육적인 부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소속된 
학교간의 체육문화 활동 혹은 진로설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자신이 속한 단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진로에 대한 장벽을 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학교생활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울을 감
소시키는 등의 정서적·인지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
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책들은 대부분 아
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던 가운데,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정책 및 프로
그램들은 한국어교육과 같은 학습지원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61]. 그러나 청소년기는 우울과 정체성 혼란 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는 시기로 맞춤형 학습 
지원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보건센터 및 민간
센터의 협력으로 심리·정서적 부분의 적절한 개입이 이
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을 선별하여 다각적인 심층 상담
으로 안정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학교생
활 적응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
정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
학생 멘토링 서비스와 같은 장기적인 지원정책 프로그램
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울, 스트레스 척도, 정서교육활동을 통한 긍정
적 사고형성 프로그램,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으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신건강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일차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사회정서지원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정서 프로그램은 부모
의 지원과 지지가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므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모두를 포함할 필요
성이 있다. 또한, 다문화 정서교육에 필요한 다문화 심리
상담사, 사회복지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학
제 간의 복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에 있어 우리사회 내 

소수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류문화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래들과 1:1 문화감수성 교감 프로
그램 등과 같이 서로가 주류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우울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청소년의 전체적 학년과 시기를 조사
하지 못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종단분석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과 비 다문화가정 청소년 두 분류로 청소년들이 어느 시
기에 가장 많은 심리·정서적으로 우울감에 놓여있고, 문
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는 초·중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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